
뒤집기 / Dui Jip Ki 
전시 작가: 최하늘, 전현선, 김홍주, 김수연, 김택상, 진 마이어슨, 손동현
2023년 7월 7일(금) - 8월 19일(토) 
에스더쉬퍼 서울

Dui Jip Ki / 뒤집기
전시 작가: 최하늘, 전현선, 김홍주, 김수연, 김택상, 이배, 진 마이어슨, 손동현
2023년 7월 14일(금) - 8월 31일(토) 
에스더쉬퍼 베를린

에스더쉬퍼는 한국 동시대 미술을 조망하는 전시 《뒤집기 (Dui Jip Ki)》를 서울과 베를린 갤러리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에스더쉬퍼 서울의 긴밀한 협력으로 큐레이팅한 《뒤집기》는 한국 근현대사의 다섯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들과 다양한 
매체에 걸친 작품세계를 한자리에 모은다. 이번 전시는 에스더쉬퍼 서울 개관 1주년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지속한 
한국과의 인연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참여 작가 8인(서울 전시는 7인)의 작품은 각각 한국 현대 미술의 특정한 시점이나 요소와 접점을 갖는다.  《뒤집기》
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고 남다른 개념적 접근 전략을 구사하고 전복된 
정체성과 평행 역사를 다루거나 전통 기법과 물성을 뒤집고 새로 발견한다. 이는 기원, 성숙, 출현의 미학적 여정으로 
읽어낼 수 있다.

전시명인 ‘뒤집기’는 특정 행위와 그에 따르는 연관성을 차용한 용어로,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세계와 연결된다. 안과 
겉, 위와 밑을 뒤바꾸는 것,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재정렬하거나 그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를 뒤집기라고 한다. 간단히 
부침개를 뒤집는다는 일상의 표현에도 적합하지만, 변심이나 반전의 국면을 탐구하는 정신세계를 뜻할 수도 있다. 민속 
씨름에서 상대방의 샅바를 잡아 뒤로 넘겨 승리를 이끌어내는 기술을 뒤집기라 부르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문화 발전의 서사는 다분히 이분법적인 특징을 보여왔다. 한국의 사회정치적 근간과 한국 
현대미술의 바탕은 남과 북, 사회적 현실주의(민중미술)와 추상주의(단색화) 등과 같은 양분화된 구도로 형성되어 
왔다.

《뒤집기》에서 선보이는 작가들은 회화와 조각이라는 전통적 매체의 틀 안에서 독창적이고 대안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발견한 이들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을 네 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 ‘대안적 근원(Alternative Origins)’: 민중미술과 단색화라는 두 기성 화단을 벗어난 대안적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 
김홍주. 2. ‘변모하는 물질(Transformative materiality)’: 자연 또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작품에 적극 활용하는 작가 
이배와 김택상. 3. ‘정체성의 전복(顚覆)(Subverted histories)’: 타의 또는 자의로 정체성을 소실하거나 감춘 경험이 
있는 작가 진 마이어슨과 최하늘. 4. ‘뉴트로(New Retro)’: 전통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젊은 작가 손동현, 
전현선, 김수연.



김홍주(b.1945)는 전후 시대 화풍의 대세를 이루었던 두 미술 사조를 벗어난 작가다. 김홍주는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작업의 물리적 및 개념적 탐구 끝에 회화로 회귀했다. 이번 전시에는 개념적 제스처이자 장인 정신을 기리는 수행적 
회화 연작을 선보인다. 

김택상(b.1958)과 이배(b.1956)는 한국 현대미술의 2세대 작가다. 작업 과정에 원형적이고 변혁적인 개념을 접목해 
전후 단색화와 동시대 미술을 연결하는 교두보를 놓는다. 김택상은 물, 공기, 천, 물감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채도 
높은 작품을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개념적으로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 방식을 노출하지 않으며, 그 끝에는 순수하고 
자율적인 형태를 이룬다. 이배는 나무, 불, 한지(닥종이)를 사용하여 한국 민속 문화와 공예의 정신과 전통을 조각, 설치, 
드로잉 등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낸다. ‘숯’은 이배 작품세계의 핵심적인 변혁의 소재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실향 입양인’으로서 미국에서 성장한 경험은 진 마이어슨(b. 1972) 작품세계의 핵심이다. 위기/
위태, 치유/회복, 쇄신/재생에 대한 비평적 담론으로부터 비롯되는 진 마이어슨의 회화는 추상과 구상의 회화적 언어를 
연결하는 매개체다. 최하늘(b.1991)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활동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조각이라는 
매체와 퀴어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선구적인 작가다. 주로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s)나 레디메이드 
오브제(ready-made), 인쇄물, 플라스틱, 암호 또는 기호, 디지털 및 비디오 요소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한다. 최하늘은 
작품을 통해 조각가로서 갖는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재정의한다.

1980-90년대생 작가 중 화단과 평단은 물론 컬렉터들의 인정 또한 누리는 여성 작가도 다수다. 전현선과 김수연은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 작가의 입지를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소재를 남다르게 접근하고 
다룬다는 점에서 손동현 작가와 접점이 있다. 전현선(b.1989)은 특징적인 색채 팔레트가 돋보이는 특유의 화법을 
사용한다. 작가의 형상들은 기하학적 표상과 은유의 풍경 사이를 부유한다. 화면 속 기하학적 오브제는 작품을 
설치하는 3차원적 방식으로 종종 화면 밖에서도 나타난다. 김수연(b.1986)은 다양한 개념적 전략을 화면에 켜켜이 
축적한다. 전시에 선보이는 신작에서는 붓을 매달고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론을 구상했다. 
손동현(b.1980)은 서로 다른 형식과 개념들을 의도적으로 조합하고 절충해 독특한 작품을 제작한다. 손동현은 
동서양의 미학적 감성을 창의적으로 넘나들며 필묵 문화의 대표적인 산수화를 해체하고 재조합하기도 한다. 

ESTHER SCHIPPER GMBH 
POTSDAMER STRASSE 81E 
D –10785 BERLIN  
TEL: +49 (0)30 374433133  
OFFICE@ESTHERSCHIPPER.COM 
WWW.ESTHERSCHIPPER.COM

ESTHER SCHIPPER KOREA LTD
6, NOKSAPYEONG-DAERO 46GA-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04345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가길 6
SEOUL@ESTHERSCHIPPER.COM
WWW.ESTHERSCHIPPER.COM


